
존중과 돌봄으로
어르신과 함께하기

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교회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

가족과 공동체의 어르신에게 

정기적으로 안부묻기

존재에 이름을, 

호칭에 존중을 담아부르기
어르신과 함께하는 돌봄공동체 만들기

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찾아 지원하기

✔추석과 노인의 날(10/2)이 있는 이 가을,
   어르신과 나눈 안부메시지나 영상통화를 캡쳐하여 
   SNS에 공유하고 주변에도 권해 보아요.

   #기윤실_자발적불편운동 #어르신과함께하기

✔가족/친지 어르신의 이름을 기억해요.

✔이웃어르신께 편견 아닌 존중이 담긴 호칭을 사용해요.

  *경비/택배아저씨, 택시/버스아저씨 → 관리원님, 기사님

  *식당 이모, 아줌마, 할머니 → 사장님, 여사님

✔1인 가구 어르신이나 치매/거동이 불편한 
   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을 위해 
   함께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태요.

✔주변의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께 생필품이나  
   파스, 형광조끼 등을 전달해요.

✔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모금에 참여해서
   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 맞이를 도와요

 *지역 노인복지관, 주민센터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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